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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화, 다기능 친환경 도료로 승부
원적외선 방출에 곰팡이 방지 기능까지 추가 … VOC 함유량 낮아

삼화페인트(대표 김장연)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(VOC) 및 비환경제품에 대한 규제에 대응해 새로운 친환경 

도료를 선보였다.

삼화페인트는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한 신제품 <에버그린>이 원적외선 방출 및 곰팡이 방지 등 다양한 기능

은 물론 유기용제를 비롯한 납, 카드뮴, 수은, 비소와 같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매출 확대에 크게 기

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특히, 일반 수성 도료 시공 후 발생하는 독한 냄새가 없어 병원, 호텔 등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설

명했다.

실제로 9월 초 수원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병동의 시범 도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

도 나설 계획이다.

삼화페인트는 비환경 제품에 대한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, 수입제품 대체 및 도료 품질 선진

화를 추구하기 위한 친환경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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